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실제 회사·서비스와 무관
운영팀장 메모 · 장애 보고서 원인 분석 기준
JJ디지털(가상) 서비스운영팀 / 지난 2년 장애 보고서를 모아 볼 때 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원인 유형 6가지
	유형
	이런 경우

	배포·설정 변경
	배포·설정 값·구성을 바꾼 것이 원인 (롤백으로 복구한 경우 포함)

	트래픽 급증·용량 부족
	이벤트·신작·연휴 등으로 접속이 몰려 처리 한계를 넘은 경우

	외부 연동 업체 장애
	결제대행·본인확인·정산·소셜 로그인 등 외부 업체 쪽 장애

	인증서·계정 만료
	인증서·연동 키·계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데이터 저장소 부하
	집계·적재 작업과 조회가 겹쳐 데이터 저장소가 막힌 경우

	원인 미확정
	보고서에 원인이 적혀 있지 않거나 «조사 중»으로 끝난 경우


2. 서비스 이름은 6개로 통일
	표준 이름
	보고서에 이렇게도 적힘

	웹툰 뷰어
	웹툰앱, 뷰어(앱/웹)

	결제·코인충전
	코인 결제, 결제

	로그인·본인인증
	로그인, 인증/로그인

	푸시 알림
	알림 발송, 푸시

	요금 조회
	요금조회(통신), 마이요금

	검색·추천
	검색, 추천/검색


3. 세는 법
같은 장애번호는 한 건으로 센다. 수정본·사본 파일이 있으면 합쳐서 한 건.
영향 시간은 보고서에 적힌 값을 분 단위로 맞춘다 (1시간 4분 = 64분).
원인 유형은 보고서에 적힌 문장으로만 정한다. 두 가지가 겹쳐 보이면 주 원인을 적고 «확인 필요»를 붙인다. 적히지 않았으면 «원인 미확정».
보고서 밖의 내용(기억, 추측)은 쓰지 않는다. 없으면 (확인 필요).
4. 반복과 우선순위
재발: 같은 서비스에서 같은 원인 유형이 두 번 이상 난 것.
전사 공통: 같은 원인 유형이 서로 다른 서비스 3곳 이상에서 난 것.
우선순위는 원인 유형별 영향 시간 합이 큰 순서. «원인 미확정»은 순위에서 빼고 원인 확인을 먼저.
개선 과제는 보고서에 적힌 재발 방지 제안을 모아서만 만든다. 담당·기한은 보고서에 적힌 것만 쓰고 없으면 (확인 필요).




